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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청소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축제 ‘펀펀마켓’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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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획·지역 상생의 장…플리마켓,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호응

사진=남양주도시공사 제공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이계문, 이하 공사)는 지난 6일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진행한 ‘2026년 펀빌리

지 펀펀마켓’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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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문화행사로 마련되

었으며,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축제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플리마켓, 문화예술공연, 체험 부스, 유스호스텔 오픈하우스, 시네마틱 남양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여 개 팀이 참여한 플리마켓에는 지역 상권 및 주민들이 나서 수공예품, 생활소품, 그림, 음료

등 다양한 물품을 선보여 활기를 더했다.

또한, 문화예술공연에는 치어리딩 팀‘여울’, ‘꿈모아 중창단’, ‘J.Fun 앙상블’등이 무대에 올라 청소년

과 지역 주민이 하나 되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청소년을 위한 체험 부스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방탈출게임 △타투 체험 △나만의 파우치 키링 만

들기 △자개 조각 반지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 행사의 재미를

높였다.

이와 함께 편안한 빈백에 누워 남양주의 매력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휴식 프로그램 ‘시네마틱 남양주’

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힐링을 선사했다.

더불어 정약용 펀그라운드 유스호스텔 오픈하우스를 통해 주요 시설과 객실을 직접 둘러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시설의 활용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펀펀마켓은 우리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를 잇는 소통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beenlose1@mp-news.com

저작권자 © 수도권지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